
27일 오전 11시 대구 현대백화점 대구점 앞에서 폭염 재난 선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쪽방촌에 

10년 거주한 변영호(54)씨. 대구=백경서 기자

"40도의 폭염을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건물에 화장실은 하
나뿐이라 샤워도 어렵습니다.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집 바닥이 뜨거워서 발에 화상을 입을 
정도입니다. 말로만 재난을 외칠 게 아니라 주거빈곤지역을 재난지구로 선포해 주세

요." (변영호(54)·대구 서구 쪽방촌에서 10년 거주) 

대구 지역의 주거빈곤층이 문재인 정부에 폭염 재난지구로 선포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

다. 폭염에 취약한 장애인이나 쪽방촌 거주민 등 빈곤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폭염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요청이다.  

27일 오전 11시 대구 현대백화점 대구점 앞에서 폭염 재난 선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백경서 기자

서창호 反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최근 대구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폭염은 재앙 수준"이
라며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 건강한 시민들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



에서 쪽방이나 고시원 등 주거빈곤층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쪽방촌 주민들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에서

 준비한 수박화채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

 이날 행사는 계속되는 폭염 속에 힘겨운 여름을 견디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이

 건강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도 주거빈곤층에 대한 혹서기 대책 마련과 
지원을 요구했다. 계대옥 대구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온열질환

자가 발생하고, 급기야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주거빈곤층은 폭염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6월 실태조사에서도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했고, 구역질과 구토, 호흡곤란, 지병 악
화 등을 경험한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월 대구쪽방상담소와 대구 일대 쪽방을 중심으로 에너지 빈곤

층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48가구 중 20가구가 '폭염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답했다. 응
답자 48가구의 평균연령은 65.3세, 그중 노인세대 26명의 평균연령은 72.7세로 대부분 1인 
가구다. 
   
건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노후주택으로 평균 5.4㎡(1.63평)
의 좁은 주거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실내·외 온도와 습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31가구가 단창, 5가구는 창문조차 없었다.  
   
계대옥 팀장은 "단열이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효율 개선 및 보급, 에너지 요금 할인, 연료비(연탄·등유) 지원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제도가 혹한기 난방 부분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폭염에 대한 경각심

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에 준하는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병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은 "일주일에 두 번씩 자원봉사를 나가보면 매주 폭
염에 정신을 잃고 실려가는 주민들을 본다"며 "통상적으로 물난리가 나면 정부에서 대피소 



등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주거빈곤층이 잠이라도 잘 수 있게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구의 이날 오전 최저기온은 28.6도로 1907년 1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고를 기
록했다. 대구와 포항은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15일째 지
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장애인·쪽방촌 주민들 "문재인 정부, 폭염 재난 선포해야"


